
쌍용정유, RFCC 설비 T E C에 발주

일본 東洋엔지니어링( T E C )이 쌍용정유가 추진하고 있는 온산 정유공장 R F C C (잔유유동접촉분해)

설비를 수주했다.

쌍용정유는 국내 가솔린 수요 증가에 따라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중인데, 이번 프로젝트도 그 일환

으로 감압경유를 원료로 접촉분해처리와 수첨분해(HC) 처리를 병행하는 것이다.

쌍용정유의 탈황설비 프로젝트는 2만5000B/D 규모의 탈황장치, 3만B / D의 RFCC, 3만B / D의 H C와

이들 설비에서 발생하는 배수처리시설 등이다.

RFCC 프로세스는 프랑스 I F P법을 채용한 것으로, 공사기간은 3 6개월로 9 4년 여름 완공 예정이다.

수주액은 2 0 0억~ 2 4 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.

한편, 쌍용정유는 중질유 분해 및 탈황설비 투자를 위해 9 1년5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

A r a m c o에 주식의 3 0 %를 양도, 2800여억원의 자금을 확보, 국내 환경대책에 적합한 가솔린을 제조·

공급하는 한편, 미국시장에도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A r a m c o는 원유자원은 풍부한 반면, 시장확대가 곤란한 중질원유의 고부가가치화 처리가 기대되는

파일럿플랜트 설비를 한국에 투자, 중질원유의 시장처리를 촉진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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